
LPM측정 시 스피커 터미널에 걸리는 전류의 SNR은 측정치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데, 공진 주파수에서 

SNR을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움. 공진 주파수에서는 큰 변위 때문에 왜곡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시그널(전류)이 작아짐. 참고로 SNR이 30dB 확보되면 3%의 오차를, 20dB 

확보되면 10%의 측정 오차를 보인다고 함. 

 
 

 
 

LPM 매뉴얼에는 SNR을 확보하기 위해 

 

1. 올바른 채널을 선택할 것 

 

 채널 1에는 거의 0옴에 가까운, 채널 2에는 1옴의 레퍼런스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high sensitivity version 

기준) 

 채널 1의 노이즈 플로어는 -55 dB (ref=1A), 채널 2는 -80 dB (ref=1A)입니다. 

 
 

전류의 측정은 레퍼런스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서 측정(계산)되는데, 직렬 저항 회로의 전압 배분 때문에,  

채널 1은 레퍼런스 저항이 낮아 레퍼런스 저항에 거의 전압이 배분되지 않아서 노이즈 플로어가 높습니다.. 

 

채널 2는 레퍼런스 저항이 높아 전압 배분이 많이 일어나 노이즈 플로어는 낮지만, 레퍼런스 저항이 

측정치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예: DUT의 정격 임피던스가 2옴이라면, 50%의 직렬 저항이 회로에 추가된 것 

임) 

 

DUT의 정격 임피던스가 낮을수록 1번 채널이, 높을수록 2번 채널이 적합한 채널입니다. 

  
 



 
 
 

2. 시그널(입력 전압)을 작게 하고 에버리지를 최대로 할 것  

 

에버리지는 왜곡 값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노이즈 플로어 만 감소시킵니다. 

시그널(입력 전압)을 작게 하면 왜곡이 줄어듬과 동시에 S(신호)가 작아지므로, 에버리지를 통해 

N(노이즈)를 감소시켜 줍니다. 

 
 

3. High Q를 갖는 드라이버는 공진 주파수에서 왜곡을 많이 일으켜 커런트 SNR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첨부 파일의 시그널 쉐이핑 방법을 이용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LPM 설정 창의 "Stimulus"탭에서 "Use Stimulus Shaping"에 체크 하고 "Import"를 누르면 시그널을 에디팅 

할 수 있습니다. 

 
 



 
 

{예제} 

 Curve = [ 

1 -10                            <- 1Hz에서 10dB를 감소시킴 

50  -10                          <-50 Hz에서 10dB를 감소시킴, 이 때 50Hz는 공진주파수/2 Hz입니다. 

100 0];                             <-100Hz 부터는 0dB감소시킴, 이 때 100Hz는 공진 주파수 입니다.  

 

위 예제처럼 쉐이핑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 

 

 
 
 
 
 
 



4. 이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저항을 DUT에 직렬로 추가 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LPM 설정 창의 "INPUT"탭에서 "Series registor"에 체크하고, 직렬로 추가한 저항값을 입력하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